Jury duty in the time of COVID-19
코로나 시대의 배심원 의무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Due to the pandemic, courtrooms across the country were closed for several months. This means that jury trials were postponed, which means justice for crime victims and holding wrongdoers accountable came to a complete stop, like everything else in the world. When trials do not go forward, justice is delayed. Fortunately, courtrooms opened in the past few months and jury trials resumed. 
팬데믹의 영향으로,수 개월 동안  전국의 법정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배심 재판들이 연기되었고, 이 시기의 다른 모든 일들과 마찬가지로, 범죄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실현 그리고 범법자들의 책임을 묻는 일 또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면 정의의 실현도 연기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최근 몇 달 안에 법원이 다시 문을 열었고 배심 재판도 재개되었습니다. 

From the King County Superior Court: “Jury trials are required under our constitution and key to the fair administration of justice. Jurors from a broad spectrum of the community are critical to just outcomes and trust in the justice process. Jury service is a vitally important civic duty, and we’re committed to making it a safe experience for all involved.”
킹 카운티의 주 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공지를 했습니다: “배심 재판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요구되는 절차이며, 정의의 공평한 집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되는 배심원들은 사법 절차를 통한 공정한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배심원의 의무는 지극히 중요한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ost people dread jury duty. They would rather be at work or home. They are much too busy and not interested. I will tell you that everyone who has served as a juror on my case has always enjoyed the experience. They feel a connection to their community. They feel like they really did something, which is to deliver justice. Who else can say they did that on any given day? Hopefully, you enjoy the experience and don’t try to just find a way to get out of it.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심원 의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심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에 있기보다는 차라리 직장이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또한 너무 바빠서 배심재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제가 수행했던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이 경험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 사회와의 연대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배심원 의무를 무조건 피하려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경험을 오히려 즐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Jury duty, however, during the pandemic has changed. The courtrooms in Washington have all made steps to make sure that everyone is safe, including jurors, the court staff, and the lawyers, and that everything is safe and clean. To make sure nobody gets sick while serving jury duty and to make sure all of you show up to jury duty.
팬데믹 기간 동안 배심원이 참여하는 절차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워싱턴 주의 법원은 배심원, 법원 직원 및 변호사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왔습니다.  

Most courts are holding trials either in person, like before the pandemic, but many are virtual via Zoom. This means jurors participate in jury duty from the comfort and safety of their own home. Here is the current information on local courts currently:
-The federal courts (both Seattle and Tacoma) have mostly been all virtual. 
-In King County, courts have done a mix of both – jury duty is from home via Zoom. If you are selected as a juror, you are asked to come to the courthouse, which is temporarily at the Meydenbauer Center in Bellevue until the end of 2020. 
-In Snohomish County, some proceedings are being held virtually via Zoom, depending on the type of case, and jury trials are in-person at the courthouse. 
-In Pierce County, some proceedings are in-person at a remote facility, not the courthouse, and some are in-person at the courthouse. Jurors report to courthouse for jury selection and then will report to designated off-site location for trial, if selected.

법원에서 팬데믹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줌(Zoom)을 통한 화상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단이 집에서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배심원 의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법원들의 현황 정보입니다:
· 연방 법원 (시애틀, 타코마)에서는 거의 모든 재판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킹 카운티에서는 대면 재판과 온라인 재판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합니다 – 배심원은 각자의 집에서 줌(Zoom)을 통해 참여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법원 청사를 방문해야 하는데, 2020년말까지는 임시로 법원 청사 대신 벨뷰의 메이든바우어 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 스노호미쉬 카운티의 경우, 일부 소송절차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케이스에 따라 배심 재판들은 법정에서 대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피어스 카운티에서는 일부 소송절차들은 법정이 아닌 원거리 재판을 위해 준비된 시설에서 직접 대면으로, 일부는 법원에서 직접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배심원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재판을 위해 법원 외부로 지정된 장소에도 동일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The courthouses are all following all safety guidelines, per the State and the CDC. This includes wearing face masks in the courthouse and cleaning/sanitizing all surfaces. For the purposes of jury duty, if you do not have a face mask, one will be provided to you for free. If you are unable to wear a face mask due to any medical issues, you will be provided with a face shield. These questions will be asked of you BEFORE you even report for jury duty. Before the pandemic, you had to just show up to the courthouse on the date you were scheduled in your jury duty summons. Now, when you receive a jury duty summons, it will come with a questionnaire and ask you if you are feeling sick, have symptoms, or have been tested for COVID. It will also ask if you have any medical issues that prevent you from serving on a jury. In addition, whether you have any economic hardship. If you do not have any of those issues, then your questionnaire then will be reviewed and you may be selected to participate in jury selection, or voir dire, via Zoom (in King County) or in-person, depending on the court. 

법원은 주 정부와 CDC(연방질병관리국)가 정한 모든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는 법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기기의 표면을 닦고 살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려 온 사람이 마스크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마스크 한 개가 지급될 것입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면, 마스크 대신에 페이스 쉴드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귀하가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해 보고하기 이전에 확인될 예정입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배심원 의무 소환장에 적힌 날짜에 법원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심원 의무 소환장을 받으면 귀하가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코비드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배심원으로 참석하는 것에 장애가 될만한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물어볼 것입니다. 추가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답변 검토 후 배심원 선정되거나 또는 그 선정을 위한 예비 심문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법원에 따라 줌(Zoom)(킹카운티의 경우) 또는 대면으로 진행됩니다. 

Before the proceeding and on the day and time of your scheduled appearance at jury duty via Zoom, you must verify you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video equipment including strong wifi and Zoom technology. A private computer is best, or your smartphone (download the Zoom app) in a quiet location. Your device will need a camera and mic so you have video and audio available.
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 그리고 줌(Zoom)으로 배심원 의무에 참석하는 날짜와 시간에, 와이파이 인터넷과 줌(Zoom)을 포함하여 필요한 화상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기로는 개인 컴퓨터가 가장 좋고, 스마트폰에 줌(Zoom) 앱을 다운 받으셔도 되며,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귀하의 기기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어서 영상과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The Court's bailiff will provide you instructions on how to join the virtual proceeding. The instructions will include a link, a phone number, the meeting ID, and a password that you will need to join. 
법원 집행관이 온라인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해당 링크, 전화 번호, 미팅 번호, 참여할 때 입력하실 패스워드가 포함됩니다.
If you are selected for the jury after the Zoom jury selection, which can last all day, then you will receive instructions on where to go for trial. It may be at the courthouse, or another substitute building. At the facility, you will be seated more than 6 feet apart, with masks, and plenty of hand sanitizer. The courts are working to make sure everyone is safe. Do not be scared to go to court due to COVID. If, however, you are afraid to serve jury duty, that is perfectly fine and you should tell the court before jury selection or during jury selection via Zoom. No lawyers want any jurors to feel unsafe or scared and certainly do not want to put anyone’s health at risk. They understand and will excuse you from jury duty service.

꼬박 하루가 걸리는 줌(Zoom) 배심원 선정이 끝난 뒤, 배심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재판 장소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장소는 법원일 수도 있고 다른 대체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시설에 도착하면 6피트 이상의 간격으로 앉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손 세정제도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법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면, 줌으로 배심원 선정을 하기 전에, 혹은 하는 동안, 법원에 말씀하십시오. 변호사들은 배심원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누구의 건강도 위험에 처하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귀하를 배심원 의무 서비스에서 면제해줄 것입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jury duty, do not hesitate to call the clerk at the courthouse. Everyone is happy to help to get jurors back in the courtrooms, even virtually!

배심원 의무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법원 직원에게 전화하십시오. 저희 모두는 법정에 배심원들을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이 비록 온라인이라도 말입니다!

이 칼럼은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였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가 필요하시면 kabawaboard@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